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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발사체, 재사용발사체로 개발 확정
 -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의결 완료

 - 메탄 추진제 기반 재사용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총사업비 2조 2,921억 원 투자 확정

【관련 국정과제】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12월 22일(월)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기획재정부)에서 차세대발사체의 조기 재사용화 변경안*에 대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심의·의결되었음을 밝혔다. 

   * 제4회 국가우주위원회(’25.11)에서 심의·의결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가능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여 달탐사 임무 달성과 재사용 체계 조기 확보 추진’ 확정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메탄 기반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2,788.5억 원 증액된 2조 2,920.9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메탄 추진제 기반 

시험설비 구축과 재사용 핵심기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 특히, 사업변경안은 기존 1단과 2단에 각각 케로신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2종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식에서 80톤급 메탄 추진제 엔진 1종을 개발

하여 1단과 2단에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2032년 예정된 달착륙선 발사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재사용발사체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 당초, 우주항공청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3년 착수된 차세대

발사체개발사업에 대해서 ’30년대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 우주개발 

수요를 해소하고, 우주 선진국들의 재사용발사체 개발 경쟁에 적기 대응



하기 위하여 재사용발사체로 전환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난 5월 신청하였으며, 11월에는 국가우주위에서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된 바 있다. 

□ 우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은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발사체로 전환하는 

계획이 의결된 것은 정부의 기술 혁신을 통한 도약과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은 물론, 누리호 발사에 성원해 주신 국민

들에게 2032년의 독자적인 달착륙선 발사와 함께 저비용·다빈도 우주

발사체 확보를 본격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우주수송부문 책임자 과  장 박순영 (055-856-5150)
재사용발사체프로그램 담당자 사무관 오정화 (055-856-5153)


